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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자진해서 탕감의 길을 가라
[말씀 요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가장 비참함을 느낀다. 인생의 길은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부
모나 처자의 죽음, 또는 그들과의 이별과 같은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자기 위신을 세우려는 사람은 없다. 제일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서
려고 한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온 과오에 대한 탕감을 고이 받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일
을 제물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탕감으로 넘어간다.

모든 어려움을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같이 당한다고 생각하라. 하나님이 서러워하지 않는 데 서
러워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안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소용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4천년의 원한이 풀릴 것인가, 풀리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되었다. 수천년 반역해 온
사탄을 그때 쳐서는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하늘편으로 돌리고 탕감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복을 받을 입장에서 탕감의 길로 자진해 나서면, 자기를 위해 세워야 할 탕감조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권
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될 때 사탄은 굴복하게 된다.

통일교회는 수난의 길을 밟아 왔으므로 앞길이 열려 있다. 고로 여러분은 침체될지 모르지만 통일교회는 세계적으로
커 가고, 공산권까지 굴복시켜 나아갈 것이다.

하늘적인 사람이 복받을 자리에서 탕감을 기쁘게 받으면 그에 비례하여 복이 찾아온다. 자기가 아직 탕감받을 때가
아닌데 말씀에 의해 전도를 나가서 탕감을 기쁘게 받으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은
혜를 받은 사람이 가다가 중지하면 안 받은 것만 못하다.

탕감을 다 받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탕감을 스스로 기뻐하는 입장에 서면 그것은 민족적인 것으로 세워진다.

개인이 서기 위해서는 몸을 탕감시켜야 한다. 몸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 가정적인 탕감을 다하면 개인적인 싸움에 승
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가정적인 자리를 잡으려면 종족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고로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으
려면 세계적인 기준까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한 단계 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횡적으로 보면 이해 못 할
일이 있다.

여러분을 전도 보내는 것은 탕감시켜 주기 위한 은사이다. 고생을 안 해도 될 사람, 즉 의로운 선조의 후손을 사탄이
치면 사탄이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사탄이 칠 수가 없다. 오히려 협조해야 한다.

영계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약속의 자리인지 혹은 목적을 이룬 자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도 겸손해야 한다. 고로 자기의 탕감노정을 분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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